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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역사, 인공지능 해설 로봇으로 체험한다”
임시정부기념관, 어린이 동반 가족 전시해설봇 체험 ‘안녕, 큐아이’ 운영
- 27일(토) 11시·14시, 어린이 동반 가족 및 보훈가족 40명 참가 
- 인공지능 대화서비스 등 전시해설봇과 활동지를 통한 자기주도적 전시실 탐험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인공지능(AI) 대화서비스 기능의 전시해설봇을 

활용한 어린이 동반 가족 체험 ‘안녕, 큐아이’ 프로그램을 27일(토) 국립대한

민국임시정부기념관(상설전시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기념관은 국내 첫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의 전시해설봇 2대를 

상설1관·2관에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체험은 참가자 모집 등을 통한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으로, 27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등 두 차례 

운영된다. 특히, 오후 2시 프로그램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보훈가족 20명이 참여한다.

  임시정부기념관 전시해설봇은 시각장애인 등 자율주행 기반으로 관람객

들을 기념관 곳곳에 안내하고, 대표 전시품 해설과 인공지능 대화 등을 통해 

임시정부에 대한 관람객들의 체험과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시해설봇은 물론 활동지를 통한 임무(미션)를 

부여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전시실을 탐험하며 임시정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정부기념관은 이번 ‘안녕, 큐아이’ 프로

그램을 시범 진행한 후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병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직무대행은 “조국 독립운동의 구심체

였던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을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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